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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겨운 봄을 보내

고 있는 광주 FC가

부천 원정길에 오른

다

광주 FC가 25일오후 7시부천종합운

동장에서 2014 K리그 챌린지 11라운드

부천과의원정경기를갖는다 광주는앞

선대전과의경기에서 02로패하며 3승

2무5패(승점 11)로 리그 7위에 머물고

있다 경기를 지배 하고도 대전의 역습

에 당하면서 최하위인 10위 충주 험멜

(승점 9)의추격을받고있다

위기에 몰렸지만 아직 시즌 초반 이

번부천전에서승리를할경우에는강원

(승점 13)을 제치고 3위까지 치고 오를

수도 있다 반면 패배를 기록할 경우 최

하위까지내려갈수도있는상황이다

연승이 없는 광주다 기분 좋은 승리

를거두고그기세를이어가지못하면서

승점 사냥에 제동이 걸렸다 제자리 걸

음에 그치고 있는 광주에게는 더 이상

물러날곳이없다

부천과의 상대 전적에서는 광주가 4

승1무1패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

보이고있다

올 시즌 정규리그와 FA컵 대결에서

도모두승리를가져왔다 특히 2라운드

부천과의 홈경기에서 광주는 20 승리

를거두며시즌첫승을신고했었다

김여울기자wool@kwangjucokr

광주FC 이기면 3위지면 꼴찌

K리그챌린지 25일 부천전

한국 스포츠

의 미래를 이끌

광주전남 소년

체전 선수단이

메달 사냥에 나

섰다

광주전남선수단 1900여명은 24일부

터 27일까지나흘간인천시일원에서열

리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

가했다 광주는 30개 종목 919명(선수

700명 임원 219명)이 전남은 32개 종

목 1001명(선수 782명 임원 219명)이

출전해금맥을캔다

광주는지난해보다한단계도약한전

국 13위를 목표로 금 15은 15동메달

27개를 전남은 9위를 목표로 금 25은

22동메달 35개를 사냥한다는 전략이

다 지난해 지난해 14위(금 14은 13동

33개) 전남은 11위(금 23은 18동 39

개)를기록했다

이번대회의최대관심은여중부소프

트볼에서봉산중이 4연패를달성하느냐

의 여부다 또 남초부 배구 우승 후보로

거론되는 광주문정초와 전남 순천대석

초의결승맞대결이펼쳐지느냐다

광주는여중소프트볼과배구(광주체

육중) 남초부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

기대하고 있다 또 남녀 초등부 배구와

여초부 배드민턴 여중부 정구(신광중)

도무난한대진으로결승진출이유력해

금메달의희망을키우고있다

전통적으로 강세인 레슬링의 광주체

육중 트리오(조장수권정빈박현주)와

유도 신유리(광주체육중) 태권도 박혜

진(일동중) 씨름 김태하도 최강의 기량

으로금메달을예약한상태다

기록 종목에서는 수영의 지유찬(화정

남초)남상아(광주체육중)를 필두로 육

상의 박민아(비아중 원반던지기)모일

환(비아중 400m) 양궁의 형예진(동명

중) 볼링의 정혜원(용봉중) 사격의 김

병호(광주체육중) 등이최상의컨디션을

유지하고있다

전남은롤러와육상에서 34개의 금

밭을 일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태

권도수영사이클씨름유도 등에서

도 2개 이상의 금메달을 확보할 것으로

기대하고있다

특히 사이클 정설화(다시중)는 여중

200m와 500m독주서 적수가 없어 다관

왕을 예약했다 2단체추발과 단체스

프린트서도 컨디션에 따라 우승 가능성

이점쳐진다

쌍둥이선수들의선전도관심이다 하

키여중부문선의문지의(중앙여중)축

구 여초부 이금빛이은빛(광양중앙초)

자매와 유도 남중부 윤동환윤경환(순

천신흥중) 형제가출전한다

이계영광주시교육감권한대행은 그

동안갈고닦은기량을유감없이발휘하

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

고격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@

광주전남체육꿈나무

인천으로금사냥 Go

43회 전국소년체전내일개막1900여명 참가

각 13위9위 목표봉산중소프트볼 4연패주목

호남대학교 펜싱부(지도교수 조규정)

가지난 21일충주시호암체육관에서열

린 제16회전국남녀대학단체펜싱선수

권대회 사브르여자부에서우승을차지

했다 지난 2012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

지했던 호남대 스포츠레저학과 최다희

(4년) 서희(4년) 권민아(3년) 박혜진(2

년)팀은 이번 대회 결승에서 한국체대

를 4542로 누르고 2년 만에 우승기를

되찾았다 채희종기자chae@

미국단거리육상의간판스타저스틴게이틀린(32)이 올 시즌남자 100m 최고기록을

사흘만에새로작성했다게이틀린은21일중국베이징의궈자티위창에서열린국제육

상경기연맹(IAAF) 월드챌린지대회에서 9초87로결승선을통과 마이크로저스(미국

10초03)를제치고우승했다 연합뉴스

게이틀린 100m 9초87 우승

볼트 한판 붙자
사진왼쪽부터박혜진최다희서희권민아

호남대女펜싱부금메달찔렀다

전국남녀대학선수권대회


